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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우려 국토부...기존 LCC 호위무사’보도 관련

□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자본금, 항공기 외에도 과당경쟁, 재무

능력, 이용자 편의, 안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2 개사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면허가 반려된 것입니다.

□ 과당경쟁 우려는 시장 구조와 환경, 인프라 등 제반여건상 국적사간 

가격 등 출혈경쟁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이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안전투자 소홀,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 특성,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을 달성

하기 위한 취지이며, 기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 특히, 이번 신청사들은 대부분 경쟁이 심화된 노선에 취항할 계획

이었고, 해당 목적지 공항 슬롯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을

촉진하였던 LCC 육성 초기와 현재 여건은 상이하며, 노선편중, 공항

시설 등 항공 인프라 불충분 상황 등을 고려시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으며, 지난 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

회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 26) >

◈ 과당경쟁 우려했다는 국토부, 기존 LCC 호위무사?

- 두 업체모두 법률상 넘어야 할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모두 충족

- 정부가 주장하는 과당경쟁의 의미도 모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좌명한 사무관(☎ 044-201-42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